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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년간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2005 년 10 월에 오카야마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벌써 3 년 8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가지의 활성화와 육아 환경의 정비, 교육 문제, 산업 진흥,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전력으로 임해 온 결과, 일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오카야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기뻐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 내의 기업 경영자와 지식인을 대상으로 산요 신문사가 실시한 

설문에서 약 65%의 사람이 "시정이 전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도 

나타나 있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대기 아동 문제와 교육 문제, 교통 네트워크의 문제를 비롯해 

오카야마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어 

계속해서 꾸준히 시정을 전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저는 30 대 초반에 읽은 시바 료타로의『유채 꽃의 바다』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에도시대에 키타마에 부네(에도시대부터 명치시대를 

걸쳐 활약한 운송선의 명칭)에서 활약한 타카타야 카해에는 정의, 정직, 

양심, 인내를 취지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분이 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러한 신념의 중요성은 정치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4 년전 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요즘은 여론을 포함한 몇몇 분으로부터 “시장은 성실하고 



정직하네요"라는 말씀을 듣는 일이 많아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카해에의 신념을 좌우명으로 꾸준히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카야마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 오늘 시의회에서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신전령으로 시정에 매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